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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기획조정연구본부 성명 김민수 직급 선임연구위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김성은 직급 부연구위원

소속 수산연구본부 성명 오서연 직급 부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청색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 혁신 연구사업」(적립금)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 「수산업 전주기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적립금) (사업기간 : 2026.04.01. ~ 2026.12.31.)

 - 「북극항로 시대 국가전략 수립 연구」(협동연구) (사업기간 : 2026.06. ~ 2026.5)

출장기간

김성은, 오서연 2026.07.12.(일)~2026.07.18.(토) 

(5박 7일)
출장지 프랑스 (파리)

김민수

2026.07.13.(월) ~ 2026.07.18(토) (4박 6일)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교통

07.12(일) 이동 이동 (김성은,오서연)
KE 1402

/KE 5903

07.13(월)

오전

이동 이동 (김민수) KE 901

STATION F

(스타트업 캠퍼스)

STATION F 방문 및 데이터·AI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사
렌트

오후
수협 파리 

무역지원센터 

프랑스 및 EU 수산물 시장 동향과 

한국 수산식품의 유럽시장 진출 

현황 파악

07.14(화)

오전
aT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파리지사  

유럽 농식품 시장 동향 및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 현황과 시장 

진출 전략 조사 
렌트

오후

IFREMER(해양연구소) 

국제협력 담당자 

업무협의

KMI와 IFREMER 간 수산분야, 

해양데이터, 블루이코노미 등 

해양수산 정책 분야 협력 의제 발굴

07.15(수)

오전 UNESCO 본부
2026 IDSSD 

국제 컨퍼런스 참석 
렌트

오후
UNESCO 본부, 

UNESCO-IOC

2026 IDSSD 국제 컨퍼런스 참석,

 UNESCO-IOC Ocean Decade팀 

회의

07.16(목)

오전 주OECD 대표부
주OECD 대표부 면담, 국제세미나 

준비회의

대중교통
오후 주OECD 대표부

「Blue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SDG Era」 

국제 세미나 개최

07.17(금)

오전 UNESCO 본부 2026 IDSSD 국제 컨퍼런스 참석

대중교통

오후

IRIS(국제전략관계 

연구소)

KMI와 IRIS 양 기관 연구 분야 소개 

및 협력 의제 발굴

이동 이동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KE 902

/KE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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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현장조사) STATION F 방문과 수협 파리무역지원센터·aT 파리지사 방문 조사·면담을   

    통해 프랑스의 AI·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와 유럽 농수산식품 시장·규제 및 수출지원  

    동향을 조사함

  - (국제컨퍼런스 참석)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UNESCO) 참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기반 국제협력과 디지털 기술 활용 방향을 검토하고, 해양과학–정책–  

    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기관협력) IFREMER(해양연구소), UNESCO-IOC, IRIS(국제전략관계연구소)와의 회의를  

    통해 블루이코노미·해양데이터·수산·해양안보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함

  - (국제세미나 개최) 해양수산부 출범 및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계기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의 블루이코노미와 수산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Post-SDG 시대 해양경제  

    전망과 OECD·UNESCO-IO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향을 논의함

 ○ 주요 성과

  - (현장조사)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중심의 유럽시장 수출전략과 EU PPWR(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 식품안전·유기농 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 필요성을 도출함

  - (기관협력–IFREMER) IFREMER 산하 AMURE(해양경제·법·정책 연구센터), 공공정책 지원  

    조직 및 EMODnet(유럽 해양관측·데이터 네트워크) 협력 채널을 확보하고, 공동연구·   

    연구자 교류 등 중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함

  - (기관협력–UNESCO-IOC) UNESCO-IOC Ocean Decade 팀과 해양데이터 분야의 공동  

    연구보고서 발간을 위한 후속 협력을 추진하기로 논의, ’26년 World Ocean Forum,   

    ‘27년 Ocean Decade Conference 및 ‘28년 UNOC4 연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함

  - (기관협력–IRIS) IRIS와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분야의 공동연구 의제 발굴 및 전문가 교류를  

    위한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함

  - (국제세미나 개최) 주OECD대한민국대표부·OECD·UNESCO-IOC 등 참석 기관과 정례적  

    국제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지속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함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OECD, UNESCO-IOC, IFREMER, IRIS 등 기관별 협력 의제와 후속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기관협력–IFREMER)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정책 분야와  

    AMURE 연구분야 연계 등 기관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기관협력-UNESCO-IOC) 해양데이터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26년 세계 해양포럼   

    특별세션, ’27년 Ocean Decade Conference, ’28년 UNOC4 등 국제행사와 연계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기관협력-OECD) 해양경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가 교류와 정례 국제세미나를  

    통해 중장기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 (기관협력-IRIS)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분야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  

    후속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WOF)에 OECD Claire Jolly 외  

   1인, UNESCO-IOC Alison Clausen 외 1인을 초청하기로 WOF 사무국과 협의 완료함

  - 11월 세계해양포럼 참석을 계기로 해수부·KMI·OECD·UNESCO-IOC와 UNOC4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 추진 기대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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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2026.07.13.(월) STATION F 방문, 수협 파리무역지원센터 방문

수행계획 

 ▫(오전) STATION F 방문 및 데이터·AI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사

  - 참석자 : 김성진, 김성은, 오서연, STATION F 관계자 외

  - 주요 내용

   · 프랑스의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체계와 공공·민간·투자기관 연계 구조 파악

   · AI·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지원 방식 조사

   ·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네트워킹, 실증·사업화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례 파악

   · 프랑스 혁신 생태계의 운영체계 및 정책지원 구조를 조사하여 국내 해양수산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오후) 수협 파리무역지원센터 업무협의

  - 참석자 : 김성진, 김성은, 오서연, 수협 이정훈 센터장, 김소화, 조은별 대리 외

  - 주요 내용

   · 프랑스 및 EU 수산물 시장 동향과 한국 수산식품의 유럽시장 진출 현황 및 지원사업 

   · 수협 파리무역지원센터의 수출지원, 해외마케팅 및 현지 네트워크 운영체계 조사

수행결과

 ▫(오전) STATION F 방문 및 데이터·AI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사

  - 참석자 : 김성진, 김성은, 오서연, STATION F 관계자 외

  - 주요 내용

   · STATION F는 1927년 화물역(Halle Freyssinet)으로 건설된 역사적 건축물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재구성한 혁신 거점으로 연간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음

   · 단순한 창업보육 공간을 넘어 스타트업, 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투자자 및 공공기관이 하나의  

    공간에서 협력하는 통합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 기술혁신(France Tech)     

    생태계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AI를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하여 F/AI를 비롯한 다양한 AI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Microsoft, Meta, Cisco, Nvidia, Hugging Face 등 글로벌 기술기업과 협력하여 생성형       

    AI(Generative AI), Agentic AI, 오픈소스 AI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헬스케어, 기후기술(Climate Tech), 양자컴퓨팅(Quantum), 모빌리티(Mobility), 푸드테크(Food Tech),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핀테크(FinTech) 등 산업별 특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실증(Pilot), 기술검증(PoC), 사업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대학(HEC, INSEAD, ESSEC, CentraleSupélec 등), 글로벌 기업(LVMH, L'Oréal, Sanofi, TotalEnergies,  

    BNP Paribas 등), 공공기관 및 해외 창업지원기관(KOSME, JETRO, India AI 등)이 공동으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 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초기 창업기업부터 글로벌 성장단계(Start-up–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 연계, 멘토링, 글로벌 네트워킹, 기업 실증, 사업화 등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Start-up  

    One-stop) 창업지원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Hugging Face, Alan, Greenly, Pasqal, Sonio, Tomorro 등 글로벌 성장기업을 배출하고,     

     Future 40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성과 중심 육성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AI와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탄소관리, 기후기술, 데이터 플랫폼 등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함

  - 국내 해양수산분야 시사점



- 4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 국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창업–실증–투자–사업화–글로벌 진출을 연계하는 통합 혁신 플랫폼  

    구축이 필요

   · AI, 데이터, 디지털 전환, 스마트양식, 해양모빌리티 등 국내 전략 분야별 특화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 KIMST, KMI, 대학, 기업 및 투자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을 연계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 국내 유망 해양수산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자 및 해외 혁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 공동실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술지원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투자, 실증, 국제협력, 글로벌 스케일업까지 연계하는 혁신  

     생태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Station F 방문 사진>

▫ (오후) 수협 파리무역지원센터 업무협의

  - 참석자 : 김성진, 김성은, 오서연, 수협 이정훈 센터장, 김소화, 조은별 대리 외

  - 주요 내용

   · 수협 파리무역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유럽 수산물 시장 특성을 청취하고, 한국 수산식품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및 협력방안을 논의함

   · 파리무역지원센터는 2024년 11월 개소한 유럽 최초의 해외수출지원센터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및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판촉행사, 박람회 지원 등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유럽 시장은 약 4억 5천만 명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수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으나, 한국산   

    수산물의 시장점유율은 1% 미만으로 낮아 전략적 시장개척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 수산식품 수출은 참치와 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어, 전복, 굴, 어묵 등 신규  

    전략품목 발굴과 가공식품 중심의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 현지 소비자 특성과 EU 식품안전 및 인증 규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이 중요하며,     

     KPC 메뉴위크, 요리 시연, 박람회 참가 등 소비자 체험형 홍보사업을 통해 한국 수산식품  

     인지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함

   · 바르셀로나·비고 국제수산박람회, SIAL, 르꼬르동블루 요리경연대회 등 국제행사를 활용한   

     B2B 상담 및 해외 바이어 발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신규 품목 발굴도 병행하고 있음

   · 김 제품의 EU 유기농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증기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개선 및 인증비용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KMI,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출지원플랫폼을 통한 시장정보와 동향보고서를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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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하고 있음을 확인함

  - 시사점

   ·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원물 중심 수출에서 벗어나 가공식품 및 프리미엄 수산 식품   

     중심의 수출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체험형 마케팅과 국제 박람회, 현지 셰프 및 외식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EU 식품안전·유기농 인증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인증제도 개선이 요구됨

   · 해외수출지원센터와 연구기관 간 시장정보 공유 및 공동조사를 확대하여 정책 수립과 수출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수협 파리무역지원센터 회의 사진>

업무②  2026.07.14.(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 IFREMER 국제협력 담당자 업무협의 

수행계획

 ▫(오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 업무협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aT 전민형 지사장 외

  - 주요 내용

   · 유럽 농식품 시장 동향 및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 현황과 시장 진출 전략 조사 

   · aT 파리지사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지원 및 현지 마케팅 사업 운영 현황 

   · 유럽 소비자 트렌드 및 식품 규제, 인증제도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오후) IFREMER 국제협력 담당자 업무협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IFREMER Nan-Chin Chu 박사 외

  - 주요 내용

   ·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아 한국-프랑스 양국 통합 해양수산 거버넌스(한국 해양수산부,    

    프랑스 해양위원회) 성과와 과제 논의

   · KMI와 Ifremer 간 해양과학, 해양데이터, 블루이코노미 및 해양정책 분야 협력 의제 발굴    

   · 기관 간 MOU 체결 가능성 협의

수행결과

 ▫(오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 업무협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aT 전민형 지사장 외

  - 주요 내용

   · aT 파리지사의 운영 현황과 유럽 농식품 시장 동향을 청취하고, 한국 농수산식품의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정책 및 협력방안을 논의함

   · aT 파리지사는 서유럽을 포함한 22개국을 관할하며, 해외시장 조사, 수출마케팅, 박람회 운영,  

    바이어 발굴 및 수출기업 지원 등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함

   · 유럽시장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EU 포장재 규제(PPWR),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Novel Food 규제 등 비관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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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함

   · 특히 PPWR 시행에 따라 복합 포장재 사용 제한과 재활용 기준 강화가 예상되어 김, 냉동식품 등  

    국내 수출품목의 포장재 개선과 관련 산업계의 대응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유럽 소비시장에서는 김치, 라면, 김 등 K-푸드의 인기가 높으며, 해조류 기반 가공식품이나  

    가공 수산식품 등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논의함

   · 신선 농산물보다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이 경쟁력이 높으며, 해초 기반 식품, 수산 부산물 활용  

    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필요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함

   · 2026년 SIAL 국제식품박람회와 K-Culture 행사 등을 활용하여 한국 농수산식품 홍보를 확대하고,  

    유럽시장 맞춤형 마케팅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을 공유함

   · 향후 KMI와 aT 간 유럽시장 정보 공유 및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해양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확인함

  - 시사점 

   · EU 환경·식품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장재, 인증, 원산지 및 식품 안전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수산식품의 유럽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물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식품과 기능성 식품   

     중심의 수출 전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K-Culture와 연계한 통합 마케팅과 국제박람회 활용을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시장 정보와 규제 동향을 연구기관과 수출지원기관이 공동으로 공유·분석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T 파리지사 회의 사진>

 ▫(오후) IFREMER 국제협력 담당자 업무협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IFREMER Nan-Chin Chu 박사 외

  - 주요 내용 

   · IFREMER 국제협력 담당자와 한국-프랑스 해양과학 및 해양정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가능성을 협의함

   · IFREMER는 전체 인력이 약 1,500명이며, 본부와 주요 연구시설이 브레스트를 중심으로 프랑스  

    각 지역 및 태평양·인도양 등에 분포되어 있음을 설명함. 연구 분야로는 연안환경, 심해, 수산,  

    양식, 지질, 미생물, 위성관측, 해양·기후 및 극지 연구 등 해양 전반을 포괄함

   · IFREMER의 과학연구와 KMI의 정책연구를 연계할 경우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함

   · KMI는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계기로 한국 블루이코노미와 수산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해양정책, 블루이코노미, 해양데이터, 해양과학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발굴하기로 함.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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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관련하여 IFREMER 산하 AMURE(Maritime Economy Research Unit)와의 연구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해양경제 및 해양정책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AMURE 연구책임자인 José Pérez  

   박사와의 협력 채널을 소개받음. 특히 해양경제, 해양 공공정책 분야에서 양 기관의 공동연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제시함

   · IFREMER의 공공정책 지원 조직과 KMI의 정책지원 기능 간 공통점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   

    (Olivier Le Pivert, Diane Vaschalde)와 후속 협력 논의를 추진하기로 함

   ·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문 연구(최대 3개월) 가능성을 안내받았으며, 공동연구    

     주제와 프랑스 측 협력 연구자를 구체화하여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함

   · 수산·양식 분야 협력 의제로는 유럽 수산 정책, 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 정부 정책과 현장   

    과학연구 간 연계 방식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한국과 프랑스의 양식산업 및  

    품종별 관심 차이를 고려한 공동연구 가능성 제시함. 또한 수산 정책, 양식, 생물다양성 및   

    블루카본을 잠재적 공동연구 분야로 논의함

   · 해양데이터 분야는 IFREMER가 현장 관측 자료와 위성 자료를 통합하여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는  

    유럽 해양데이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럽의 해양데이터 플랫폼인 EMODnet  

    (European Marine Observation and Data Network) 담당자(Kate 박사)를 소개받아 해양데이터  

    활용 및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특히 해양데이터 분류체계, 공공데이터의 산업 활용  

    및 데이터 가치사슬을 공동 관심 연구 분야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함

   · 향후 KMI와 IFREMER 간 공동연구 주제와 연구자 교류, 정책협력 등을 구체화하고, 기관 간  

    MOU 체결 가능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협의하기로 함

   · KMI가 파리 또는 부산에서 정례적인 국제학술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IFREMER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실질적인 공동과제와 연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IFREMER 회의 사진>

업무③  2026.07.15.(수) UNESCO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 참석, UNESCO-IOC Ocean Decade팀 회의

수행계획

 ▫(오전) UNESCO 본부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 참석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외

  - 주요 내용

   · IDSSD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 국제협력 방향 파악

   · UNESCO 및 회원국 고위급 인사의 개회사, 기조발표를 통해 SDGs 이행 논의 동향 검토

   · 장관급 대화 세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과학정책 협력, 국가 간 과학협력 네트워크, 민관     

    파트너십 구축 방향 등 파악

   · 해양과학, 해양데이터, 기후·환경 대응 등 해양수산 분야와 연계가능한 국제협력 의제 검토

   · IDSSD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의제 개발 방향 모색

 ▫ (오후) Post-2030 과학협력 세션 참석 및 UNESCO-IOC Ocean Decade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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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UNESCO-IOC Alison Clausen, Nayeon Kim 외

  - 주요 내용

   · Post-2030 개발의제 형성 과정에서 과학의 역할과 장기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동향 파악

   · AI와 지속가능발전, 과학-정책-사회 연계 강화 방안 관련 세션 등 참석

   · UN Ocean Decade 국제협력사업 추진 현황 조사

   · 국내 해양수산분야 국제협력 의제 개발

   · 2026년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연사 초청 논의

수행결과

 ▫(오전) UNESCO 본부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 참석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 주요 내용 (유네스코 사무총장 개회사 및 Opening Ceremony: A Call to Action 참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과학 10년(International Decade of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4~2033)」의 출범 배경과 추진 목적,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의  

     핵심적 역할이 강조됨

   · 기후변화, 환경오염, 불평등, 식량·보건 문제 등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자,  

     정책결정자, 국제기구, 사회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제시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은 효과뿐 아니라 신뢰성, 개방성, 접근성 및 포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과학적 지식과 연구성과를 정책과 사회에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함이 강조됨

   · 국제 과학 10년의 초기 추진성과로 다수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과학협력 이니셔티브가  

    출범하고 관련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과학계와 연구계의 참여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확산이  

    주요 성과로 제시됨

   · 정보, 재원, 연구, 인프라 및 협력 기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개발도상국의 과학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아프리카, 성평등, 과학기술혁신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지역·성별·  

    계층별 과학 참여 격차와 투자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논의됨

   ·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신기술이 과학·경제·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해당 기술을  

    시장 이익에만 활용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됨. 또 모든 사람이 과학 발전에 참여하고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연구 인프라·역량·  

    투자·정보 접근의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과학정책과 과학–정책–사회 간 소통 및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시됨

  - 시사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수산 연구 성과를 정책과 산업 현장으로 연계하는 과학–정책–  

    사회 협력체계 강화 필요함

   · 해양과학·해양데이터·기후변화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가 필요함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 참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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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 (오후)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UNESCO-IOC Ocean Decade팀 회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UNESCO-IOC Alison Clausen, Nayeon Kim 외

  - 주요 내용 (Science Diplomacy in Action: Governing Global Commons 세션 참석)

   · 해양, 기후, 생물다양성, 빙하 및 신기술 등 글로벌 공유재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과학  

    외교의 역할과 국제 협력 방향이 논의됨

   · 과학적 지식과 데이터를 국제 정책 및 다자 거버넌스에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과학 10년」을 UN 및 글로벌 협력체계와 연결할 필요성이 강조됨

   · 과학자, 외교관, 국제기구 및 유엔 산하기관 간 실질적 협력과 공동행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됨

  - 주요 내용 (UNESCO-IOC Ocean Decade팀 회의)

   · 양 기관 소개와 함께 KMI의 해양경제, 공공 해양데이터 가치사슬 및 해양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를 공유하고, Ocean Decade의 10대 challenge 중 양 기관의 협력 분야를 청색경제와   

    해양데이터로 구체화하는 방안 논의함. 특히 「Ocean Decade Data & Information Strategy」와  

    높은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됨

   · Ocean Decade가 자연과학뿐 아니라 경제·사회·정책 분야도 해양과학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KMI와 같은 정책연구기관과 신규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함. ‘Decade   

    Actions’ 신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블루이코노미 및 해양 데이터 공유를 담당하는        

    Ocean Decade 조정 허브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

   · UNESCO-IOC는 민간 해양 데이터의 공공 활용, 데이터 공유와 국가안보 간 균형, BBNJ 협정을  

    활용한 민간 데이터 공유 촉진 등을 향후 공동연구 의제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 KMI와 UNESCO-IOC는 국제협력을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행사 참여와 공동연구로  

    구체화하겠다는 의사를 공유함

   ·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세계해양포럼에 Alison Clausen(Ocean Decade팀)이 대면 참석   

    (공식 초청장 전달 완료)하고, KMI·UNESCO-IOC·OECD 등이 참여하는 특별세션을 공동 추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UNESCO-IOC는 27년 Ocean Decade Conference(브라질)에 KMI가 참석하기를 요청하였으며,  

    청색경제와 해양데이터 분야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UNOC4)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부터 공동연구, 세미나 및 국제행사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UNESCO-IOC Ocean Decade팀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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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업무④
 2026.07.16.(목) 주OECD 대표부 면담 및 국제세미나 준비회의, Blue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SDG Era 국제 세미나 개최

수행계획

▫(오전) 주OECD 대표부 면담 및 국제세미나 준비회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주OECD대한민국 대표부 백태웅 대사, 유원상 참사관 외

  - 주요 내용

   · KMI-OECD 간 해양수산 정책협력 의제 논의 및 한국 OECD 가입 30주년 성과 논의

   · OECD 내 해양, 수산, 지속가능발전, 블루이코노미 관련 주요 논의 동향 파악 
▫ (오후) Blue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SDG Era 국제 세미나 개최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주OECD 백태웅 대사, 주OECD 대표부, OECD,     

              UNESCO-IOC 관계자 등 20명 내외

  - 배경 및 목적 : ① 한국 OECD 가입 30년과 해양수산부 출범 30년을 계기로 국내 해양수산  

    정책의 국제적 위상과 OECD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Post-SDG 시대 해양수산 정책 방향과    

    국제협력 과제를 모색, ② 한국 블루이코노미 성과와 역할, 전망을 논의하고 국제 해양수산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 모색, ③ OECD, UNESCO-IOC 등 국제 해양수산정책 기관과    

    KMI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 의제 발굴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발표1) Korea’s Blue Economy: Achievements and Future Prosepcts (발표자: KMI 김성은)

   · (발표2) The Ocean Economy to 2050: Prospects and Directions for the Post-SDG Era 

           (발표자: OECD Claire Jolly)

   · (발표3) The Future of Korea’s Fisheries Policy Directions and KMI-OECD Collaboration in 

the Post-SDG Era (발표자: KMI 오서연)

   · (발표4) The UN Ocean Decade: Achievements and Future Directions (발표자: UNESCO-IOC Alison Clausen)

   · (종합토론) Post-SDG 시대 블루이코노미 과제와 국제협력 필요성

수행결과

 ▫(오전) 주OECD 대표부 면담 및 국제세미나 준비회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주OECD 백태웅 대사, 김배성 공사, 유원상 참사관 외

  - 주요 내용

  ·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계기로 지난 30년간의 해양수산 정책  

   발전과 한국–OECD 협력 성과를 점검함

  · 해양경제, 해양데이터, 수산 분야 협력 등 KMI와 OECD 간 기존 주요 협력 성과와 OECD 내  

   관련 정책논의 동향을 공유함

  · KMI–OECD 협력을 행사나 세미나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연구, 인적교류 및 정례적 국제행사를  

   연계하는 중장기 협력체계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를 위해 주OECD 대표부가    

   KMI와 OECD 간 협력 의제 발굴 및 기관 연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논의함

<주OECD 대표부 면담 및 준비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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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 (오후) Blue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ost-SDG Era 국제 세미나 개최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백태웅 대사, 고재명 차석  

   대사, 김배성 공사, 유원상 참사관, OECD Julia Nielson 무역농업국 부국장, OECD Kevin      

   Magron 과학기술혁신국 부국장, OECD Claire Jolly 해양경제프로그램 책임자, OECD Claire   

   Delpeuch 무역농업국 수산정책분석관, OECD Lorena Rivera OECD 무역농업국, UNESCO-IOC  

   Alison Clausen Ocean Decade 총괄자, 김나연 코디네이터 등 30명 

 - 주요 내용

 ➀ (Opening Remarks 1) 백태웅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환영사

  · 한국의 지정학적·지리적 여건에서 해상운송과 물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몽골 핵심광물  

   협력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국제 운송망과 해양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이번 세미나가 해양  

   교통과 블루이코노미의 중요성을 함께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➁ (Opening Remarks 2)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아 지난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30년의 국제협력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강조함.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보전,   

   식량안보,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및 KMI와 국제기구 간 공동연구·정책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함

 ➂ (Opening Remarks 3) Julia Nielson OECD 무역농업국 부국장

  · 한국이 해양수산부를 통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 국제   

    협력 확대를 선도해 왔다고 제시함. 향후 IUU 어업 대응, 지속가능한 양식업 확대, 기후변화  

    적응 및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준비 과정에서 한국과 OECD의 협력을 기대함

 ➃ (Opening Remarks 4) Kevin Magron OECD 과학기술혁신국 부국장

  · KMI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해양수산업정책뿐 아니라 해양경제를 국제 의제로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발언함. 한국과 OECD 협력을 통해 해양경제 측정, 위성계정,   

   데이터와 지표 개발이 진전되었으며, 과학·기술·혁신과 근거 기반 정책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해양경제 전환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함.

 ➄ (발표 1) Korea’s Blue Economy: Achievements and Future Prosepcts (발표자: KMI 김성은)

  ·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과 해양수산부 통합 출범 이후 30년간 추진된 해양수산 정책 변화와  

   한국–OECD 협력 성과를 소개함.

  · 한국의 해양수산업 매출액은 2023년 기준 약 242.8조 원이며, 해운·항만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해양경제연구실과 OECD의 주요 협력 역사를 소개하며,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발표함.

  · 한국은 지배선대 규모 세계 6위, 컨테이너선 기항 세계 3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 4위,    

    정기선 해운 연결성 세계 2위의 경쟁력이 있으며, 블루이코노미 달성을 위해 지난 30년간   

    해양수산 정책이 해양 공간 계획, 생태계 기반 관리 및 해양 이용 영향평가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예방적 거버넌스로 전환되었음을 제시함.

  · 향후 해양수산 온실가스 감축,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상풍력·해양바이오·해양치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분절된 거버넌스와 재원·집행역량 부족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함.

  · 한국–OECD 간 블루이코노미 정책 대화를 확대하고 해상풍력·해양공간계획, 연안 회복 등을  

    포함한 해양경제 협력을 지속하고 2028년 UNOC4 공동 사이드 이벤트 추진을 제안함.

 ➅ (발표 2) The Ocean Economy to 2050: Prospects and Directions for the Post-SD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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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발표자: OECD Claire Jolly)

  · OECD는 해양경제를 해양기반 산업의 경제활동과 해양생태계·자연자본이 상호 연계된 체계로  

   정의하고, 경제와 환경을 함께 측정해야 함을 강조함

  · 세계 해양경제의 실질 부가가치는 1995년 약 1.3조 달러에서 2020년 약 2.6조 달러로 두 배  

   증가하였으며, 100만 명이 아니라 1억 명 이상의 일자리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됨

  · 1995~2020년 해양경제 성장의 75% 이상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도하였고, 관광, 해양 석유·가스,  

   해운·항만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양식업과 해상풍력·해양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전체 해양경제에서 재생에너지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임

  ·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따라 향후 해양경제 성장률이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역전될 가능성이 제시됨.

  · 유해보조금 감축, 해양산업 탈탄소화, 과학기반 해양공간계획·보호구역 확대, 디지털 전환 및  

   개발도상국 협력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안함

 ➆ (발표 3) The Future of Korea’s Fisheries Policy Directions and KMI-OECD Collaboration in 

the Post-SDG Era (발표자: KMI 오서연)

  · 전세계 수산업은 경제성장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해수온 상승 및   

    해양산성화 등 복합적인 대외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제시함. 국내 수산업은 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임금·전력·연료비 상승, 1·2인 가구 증가 및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로 생산과  

    소비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음을 제시함

  ·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양식생산 정체, 노후 어선·위판장, 기관별 데이터 분절, 수출품목과  

    시장의 편중 등이 주요 구조적 문제로 제시됨

  · 정치·경제·사회·기술 요인을 종합한 PEST 분석을 통해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갈등, 비용 상승,  

   연안지역 인구감소, 해양공간 이용 갈등 및 AI·자동화 확산의 영향을 검토함

  ·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방향으로 스마트 양식과 AI 기반 수산관리,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기후회복력 강화, 식량안보 및 어촌 인력·공동체 재생을 제시함

  · KMI–OECD 협력 분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후변화와 블루이코노미, 디지털 전환을 제안하고  

   공동연구, 세미나·전문가 교류 및 정책연구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함

 ➇ (발표 4) The UN Ocean Decade: Achievements and Future Directions 

            (발표자: UNESCO-IOC Alison Clausen)

  · UN Ocean Decade는 필요한 해양지식이 적시에 제공되고 정책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사회가 해양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2026년 2월 기준 62개 프로그램, 565개 프로젝트, 1,178개 활동이 승인되었으며, 76개국의   

    기관과 43개 국가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함

  · 해양과학의 정책적 중요성을 SDG 14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관측–데이터–활용을   

   연결하는 데이터 플랫폼, 조기경보체계 및 지역사회 적용 성과를 창출함

  · 지역별 참여·역량 격차, 부족한 재원,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해양건강 개선으로 전환하는 속도,  

   성과 확산 및 Post-2030 유산 구축이 향후 과제로 제시됨

  · 2027년 4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Ocean Decade Conference를 개최하여 바르셀로나  

   선언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2030년까지의 긴급 행동과 Post-2030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2027년 회의에서 마련되는 과학기반 해결 방안을 2028년 UN 해양총회의 공약으로 연결하여  

   과학적 근거가 국제 해양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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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➈ (토론 1) Post-SDG 시대 블루이코노미 과제와 국제협력 필요성 (토론자: OECD Claire Delpeuch)

  · 수산업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산·고용·소득도 유지될 수 없으므로 환경·  

   경제·사회 목표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수산자원과 어선의 특성상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며, Post-SDG 시대에도 자원 회복, 과잉어획·  

   과잉어획능력·IUU 어업을 유발하는 보조금 감축 목표를 유지할 필요성을 제시함

  · 한국이 OECD와 함께 수산자원 상태와 보조금의 성격을 정확히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성과를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➉ (토론 2) Post-SDG 시대 블루이코노미 과제와 국제협력 필요성 (토론자: 주OECD 대표부 김배성 공사)

  · 한국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의 우수한 연구와 정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제사회  

    인지도와 성과 확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함

  · 한국 정책 콘텐츠와 OECD의 국제적 정책 플랫폼을 결합하여 공동연구·세미나 등 협력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함

  ·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을 연결하는 중견국으로서 블루이코노미 국제규범 형성과  

   회원국 간 의견 조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표부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⑪ (토론 3) Post-SDG 시대 블루이코노미 과제와 국제협력 필요성 (토론자: KMI 장정인)

  · 해양경제 활동은 해양공간과 생태계에 의존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므로, 해양생태계 서비스와  

   보전을 지원하는 해양금융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함

  · 해양금융 활성화의 주요 조건으로 해양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생태계 가치·성과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언어와 지표로 전환하는 작업을 제시함

  · 단순한 재원 조성보다 자금이 해양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UNOC4 및 Post-SDG 논의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⑫ (마무리 발언- KMI 김민수)

  · 이번 세미나를 한국의 OECD 가입과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0년의  

   국제협력을 시작하는 계기로 평가함. 파리를 거점으로 해양 거버넌스·해양 경제·지속가능한    

   해양발전을 논의하는 정례 국제포럼과 장기적인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 2026년 부산 세계해양포럼 특별세션, 2028년 UNOC4 공동행사 추진을 제안함

 ⑬ (마무리 발언 - 주OECD 대표부 고재명 차석대사)

  · 이번 세미나를 통해 블루이코노미의 주요 정책과제와 OECD 및 UNESCO-IOC의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해양경제와 국제협력 분야에서 KMI·OECD·UNESCO-IOC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가 향후 공동연구, 국제행사 및 글로벌 해양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⑭ (좌장 종합 의견 – 김성진 전장관)

  · 이번 세미나를 한국의 OECD 가입 및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계기로 지난 30년간의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Post-SDG 시대 새로운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함

  · 복합적인 해양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OECD, UNESCO-IOC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함

  · 본 세미나가 KMI와 OECD, UNESCO-IOC 등 국제기구 간 실질적인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하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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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국제세미나 사진>

업무➄ 2026.07.15.(금) UNESCO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 참석, IRIS(프랑스 국제전략관계 연구소) 회의

수행계획

▫ (오전)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 참석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외

  - 주요 내용 

   · 주제별 세션(The Exposome in Action: Global Strategies for Translating Total Environmental  

     Exposure Science into Prevention and Policy, Digital Technologies Driving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 등) 참석
▫ (오후) IRIS(프랑스 국제전략관계 연구소) 방문 회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IRIS Marianne PERON-DOISE(Director, Asia-Pacific  

    Programme), Coline Laroche(Researcher), Jerome Vellayoudon(Project Coordinator) 외

  - 주요 내용

   · 유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해양안보,북극 및 해양경제 이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양 기관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

   ·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와 북극항로,인도-태평양 전략,공급망 및 경제안보 등 최근 국제 해양  

    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연구 가능성 검토

   · 향후 공동연구,연구자 교류,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등 장기적인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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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Ã ))

수행결과

▫ (오전) 2026 IDSSD 국제컨퍼런스 참석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외

  - 주요 내용 (Digital Technologies Driving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Forum 세션 참석)

    · 관측,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지원하고,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정책결정에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됨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식량, 수자원 등 분야별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하고, 국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됨

    ·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성, 상호운용성, 연구 기관 간 국제 협력  

     및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함이 강조됨

    · 데이터와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정책–사회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됨

<2026 IDSSD 컨퍼런스 참석 사진>

▫ (오후) IRIS(국제전략관계 연구소) 방문 회의 

 - 참석자 : 김성진, 김민수, 김성은, 오서연,  IRIS Marianne PERON-DOISE(Director, Asia-Pacific  

            Programme), Coline Laroche(Researcher), Jerome Vellayoudon(Project Coordinator) 외

 - 주요 내용

   · IRIS는 지정학·국제관계 분야 민간 싱크탱크로서 아시아·태평양, 국방, 기후·환경·안보, 에너지·  

    원자재, 인도주의·개발 등 지역별·주제별 연구 현황을 소개함

   · 인도태평양 지역의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및 대만해협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 항행의 자유와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중요성 등 주요 해양안보 의제를 논의함

   · 불법어업, 해양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해상무역 교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 비전통적  

    해양안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

   · KMI의 연구와 정책지원 기능을 소개했고, KMI의 정책연구 역량과 IRIS의 국제관계·지정학·안보  

    분석 역량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함. 특히 해양안보, 해상교통로, 기후변화 및   

    비전통적 안보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및 공동 세미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함

  <IRIS 회의 사진>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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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방문 기관 소개자료

1. STATION F

(1) 개요

STATION F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대규모 스타트업 캠퍼스로,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터, 투자기관, 글로벌 기

업 파트너 등이 집적된 프랑스 대표 혁신 생태계 거점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STATION F는 30개 이상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디지털, 산업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분야

STATION F는 스타트업 성장 전 주기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 입주기업과 참여 스타트업은 

AI, 디지털 플랫폼,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모빌리티, 핀테크, 럭셔리테크, 산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

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오픈소스 AI 기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STATION F는 창업

기업이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시장 진입, 투자 유치, 대기업·공공기관과의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태계 기반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3) 주요 프로그램

STATION F의 주요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기술 분야, 산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F/ai는 유럽 기반의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AI 스타

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AI 기업, 벤처캐피털, 기술 파트너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STATION F는 F/ai를 차세대 

글로벌 AI 기업 육성을 위한 유럽형 AI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Microsoft는 GitHub, Mistral, Nvidia 등과 연계한 생성형 AI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LVMH는 럭셔리 산업의 미래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HEC Paris 등 교육기관 기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창업교육, 사업화, 투자연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4) 방문 필요성

STATION F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캠퍼스로, 창업기업, 투자기관, 대기업, 대학 및 전문 액셀러레이터

가 결합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운영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본 방문을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육

성체계, 입주기업 지원방식, 민간투자 연계, 대기업·공공부문 협력 구조 등을 조사하고, 국내 해양수산 분야 혁

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산학연협력센터 조성, 해양수산 혁신기업 발굴, 해양 데이터·AI 기반 신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STATION F의 운영사례는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혁신기업 지원

체계와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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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FREMER

(1) 개요

Ifremer는 프랑스 국립 해양연구기관으로 해양과학 연구를 기반으로 해양환경 보전, 수산자원 관리, 해양데이터 

구축·공유,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 및 공공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본원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파리에서도 관련 부서 또는 관계자 면담을 통해 프랑스 해양정책 및 국제협력 의제를 논의

할 수 있다.

Ifremer는 해양과 연안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관측·분석하고, 수산자원,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해양데이터, 해양

경제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유럽 및 국제 해양연

구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프랑스의 해양과학 협력, 해양데이터 활용,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논의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분야

Ifremer의 주요 활동 분야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연구, 수산자원 평가와 관리, 양식 및 해양생물자원 연구,  

해양관측과 데이터 관리, 기후변화와 해양 변화 분석,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정책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Ifremer는 해양과 연안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관측하고,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분석하여 프랑

스 및 유럽의 해양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해양데이터의 생산·관리·공유 체계를 운

영하며, 해양과학 연구성과가 공공정책, 산업계 활용, 국제협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Ifremer는 기후변화, 해양환경 보전,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해양오염, 해양공간 이용, 블루이코노미 

등 다양한 정책 현안과 연결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해양수산 정책, 해양데이터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및 국제 해양협력 논의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3) 면담 필요성

Ifremer는 프랑스의 해양과학, 해양데이터, 수산자원 관리 및 블루이코노미 논의를 연결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KMI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해양수산 거버넌

스의 성과와 향후 협력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면담을 통해 KMI와 Ifremer 간 해양정책, 해양데이터, 해양관측, 수산자원 관리, 블루이코노미 및 국제 해

양협력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국제 세미나 공동 개최, 

MOU 체결 등 기관 간 협력 기반 마련 가능성을 협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프랑스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권 환경 변화, 극지 연구, 국제협력 의제에 지속적으로 참

여하고 있다. 이에 Ifremer 관계자 면담을 통해 프랑스의 북극 전략과 극지 연구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북극 협력 및 국제정책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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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ESCO-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UNESCO)

(1) 개요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UNESCO 산하 해양과학 전담 정부간 기구로 해양관측, 해양데이터, 

해양과학, 해양재난 대응, 역량강화 등 국제 해양과학 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15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과학 기반의 정책결정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IOC는 UN 해양과학 10개년(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의 총괄기관으로서 전 세계 해양과학 연구와 데이터를 정책 및 의사결정에 연계하는 국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양관측, 해양데이터 공유,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회원국 간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2) 주요 활동 분야

IOC의 주요 활동 분야는 해양관측(Observations), 해양데이터 및 정보관리(Ocean Data & Information), 

해양과학 연구,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해양역량강화,Capacity Development)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UN 해양과학 10개년(Ocean Decade)을 통해 해양오염(Challenge 1), 생물다양성(Challenge 2),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Challenge 3),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Challenge 4), 해양관측 및 데이터 활용

(Challenge 8) 등 10대 글로벌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회

원국과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양과학 성과가 정책과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으며, 해양데이터의 개방·공유와 과학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3) 방문 필요성

UNESCO-IOC는 국제 해양과학 협력과 UN Ocean Decade를 총괄하는 핵심 국제기구로 해양과학 기반 

정책지원, 해양관측, 해양데이터, 블루이코노미 등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어 KMI의 연

구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기관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UN Ocean Decade의 주요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실

현을 위한 해양과학 및 해양데이터 활용 방안, 국제 해양과학 협력체계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Ocean Decade Challenge 4(지속가능한 해양경제)와 Challenge 3(지속가능한 블루푸드), Challenge 8(디

지털 해양 및 해양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가능성을 협의하고, 해양과학 기반 정책지원과 국

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6년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 2028년 UN Ocean Conference(UNOC4) 등 국내에

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와 연계한 공동 세션 개최, 기관 간 전문가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등 중장기 협

력 기반을 마련하여 KMI와 UNESCO-IOC 간 협력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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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IS (Institut de Relations Internationales et Stratégiques), 프랑스 국제전략관계 연구소

(1) 개요

IRIS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제관계 및 전략문제 전문 연구기관으로 국제정세, 안보, 지정학, 경제안보,   

에너지, 환경, 개발협력 등 글로벌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프랑스 및 유럽

의 대외정책, 국제안보, 전략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학계와의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IRIS는 전통적 안보 이슈뿐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 해양안보, 북극, 국제협력 등 비전통 안

보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를 둘러싼 국제전략 환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관이다.

(2) 주요 활동 분야

IRIS의 주요 활동 분야는 국제관계, 안보·방위, 지정학, 경제안보, 에너지·환경, 개발협력, 지역전략 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기후위기와 안보, 국제분쟁, 대외정책, 극지 및 해양 

안보 등 다양한 국제 현안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IRIS는 연구보고서 발간, 국제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개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정책 논의에 참여한다. 이러한 활동은 해양안보, 북극협력, 블루이코노미, 해양수산 국제협력 

등 KMI의 정책연구와도 연계 가능성이 있다.

(3) 방문 필요성

IRIS는 프랑스 및 유럽의 국제전략, 안보, 지정학적 정책 논의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북극 

지정학과 안보,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 협력, 유럽의 극지 전략 논의를 검토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다. 최근 북극은 

기후변화, 해빙 감소, 해상교통로 변화, 자원개발, 군사·안보 경쟁, 북극이사회 기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

나는 전략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국제전략 관점의 북극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본 방문은 북극 국제 워크숍 개최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IRIS,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 Aix-Marseille 

Université(AMU) 등 프랑스 내 북극·국제전략 전문가들과 함께 북극 지정학과 안보 현황, 프랑스의 북극협력 

전략, 한국의 북극정책 및 비북극권 국가 간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북극 지정학 변화가 북극 협력에 미치는 영향, 북극이사회 기능 약화가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 한-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유럽권 비북극권 국가 간 정기협력채널 구축 가능성

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KMI의 북극정책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프랑스 및 유럽 연구기관과의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국제 워크숍 등 후속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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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2026 IDSSD 글로벌 컨퍼런스 프로그램1) (7/15-7/17)

(2026 Glob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Decade of Scien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 IDSSD는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과학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UN과 UNESCO가 추진하는 2024~2033년 국제 
과학협력 이니셔티브이며, 2026년 글로벌 컨퍼런스(2026. 7.15~17, 파리 UNESCO-IOC)는 중간 성과를 점검
하고 Post-2030 시대의 과학·정책·사회 협력 방향을 정하는 국제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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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OECD 국제 세미나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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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국제세미나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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